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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위치한 이롬치과(원장 안홍헌)의 당

뇨치아클리닉은 2006년 9월에 개설되었다. 안홍

헌 원장은 몇 년전 병원으로 찾아온 당뇨병환자

를 접하면서 당뇨병환자가 치주질환이 있어도 제

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오히려 혈당관리가 제대

로 하지 못함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한다. 그 환

자는 치과를 방문했을때 혈당이 200가까이로 높

았고, 잇몸의 염증이 심각해 이빨이 빠질 정도였

다고 한다. 당뇨가 있는 것을 두려워해 미리 염증

을 치료하지 못한 탓이었다. 게다가 조절되지 않

아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

고 있었다. 안 원장은 심한 염증으로 식이요법을

못하는 것이 혈당조절에 더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안타까워 일단 환자에게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그 뒤 염증이 가라앉고 입안의 세균들

이 없어지자 수술에 겁먹었던 환자의 혈당은 오

히려 내려갔다. 안 원장은“잇몸질환으로 고통 받

고 있는 상황에서 입안에서 생기는 독소가 핏속

으로 침투해 혈당조절을 방해한다”며“그 염증을

제거해주니까 오히려 혈당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말했다. 실제 안 원장은 당뇨치아클

리닉을 방문하는 당뇨병환자에게서 이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혈당관리가 되지 않으면 잇

몸관리도 잘 될 수 없지만 반대로 잇몸관리를 철

저히 했을 때 혈당관리에 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고한다. 

초기부터적극적으로대처해야

당뇨병성치주질환은입속에서끝나지않고전신

으로퍼질위험이있어초기부터적극적으로대처

해야 한다. 치아가 급속히 빠지거나 제 기능을 못

하면 당장 1차 소화기관의 역할을 하는 저작활동

에 문제가 생긴다. 이에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를

못해 혈당조절도 더욱 힘들어진다. 안 원장은“잇

몸염증을 제 때 치료하지 못하면 더 심각한 감염

을 일으킬 수 있다”며“치주질환이 혈당조절을 어

렵게 할 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뇌졸중 등 당뇨합

병증을조기에발병시킬수있다고”강조했다.

3~6개월에한번씩치과방문해야

이처럼 당뇨병환자의 치주질환이 혈당조절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더 심각해지기 전에 올바른 구

강관리를 해야 한다. 일단 당뇨를 진단받은 즉시

당뇨전문치과에 방문해 자신의 구강상태를 점검,

문제가 있을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치과에

서 올바른 치아관리법을 배워야 하는데, 이롬치과

의 당뇨치아클리닉에서는 당뇨병환자가 치아관리

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

원장은“당뇨병환자는 일반인보다 치주질환에 걸

릴 위험이 3배 이상 높고, 그 진행 속도도 2.6배

빠르기 때문에 뚜렷한 증상이 없어도 3~5개월에

한 번씩은 꼭 치과 정기검진이 필요하다”고 권고

했다. 

레이저로잇몸치료

처음 치과를 방문하면 아프지는 않을지, 고통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두렵다. 이롬치과에서

는 당뇨병환자의 심해진 염증을 수술로 들어가기

전에 레이저로 살균, 염증을 가라앉힌 다음 실시

한다. 안 원장은“지난달 미국에서 온 어떤 환자

는 혈당이 393이었는데, 염증이 매우 심해 있었

다”며“이 환자는 스케일링 후 레이저로 염증을

가라앉힌 후 수술과 병행하는 시술을 할 수 있었

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 환자는 레이저를 통한

잇몸 치료 후 혈당이 193으로 내려가는 효과를

볼수있었다고한다.   

치과에서올바른치아관리법배우자

대부분의 환자는 잇몸이 벌겋게 붓고 양치질 시

피가 나야 치과에 방문하는데, 이런 증상들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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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당뇨병환자가 눈, 혈관, 발에 합병증이 생기 않도록 혈당조절을 포함해 많은 신경을 쓰는

반면,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상실이나 염증 등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방치한다. 나이가

들면 으레 치아가 빠지는 것이려니, 잇몸이 안 좋아지는 것이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당뇨

병환자가 혈당조절을 하기위한 요소 중 식사요법이 중요한데, 치주질환을 방치해 치아가 빠지

거나 잇몸 염증이 심하면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 혈당관리가 어려워진다. 또한 치주질

환으로 치료를 받고자 해도 일반 치과에서 받기에는‘당뇨’가 걸리고, 그렇다고 종합병원으로

가기에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도 하다. 이에 한 치과에서 당뇨인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치주

질환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뇨치아클리닉을 개설해 찾아가보았다. 

당뇨전문치과 강남 이롬치과
치주질환 치료로 혈당도 잡아보세요!

당뇨인을위한병원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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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건강정보

강북삼성병원은 당뇨전문센터 개설을 기념해 '당뇨인을 위한 무지개축제'를 개최한다고 25

일밝혔다. 

다음 달 14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당뇨병 관리와 예방에 관한 7개 이벤트

로 구성될 예정이다. 행사 프로그램은 ▲당뇨인의 발 관리 교육(14일) ▲당뇨병 합병증 특

별 강좌(15일) ▲당뇨인의 요리 조리 학교(16일) ▲건강한 당뇨인 선발대회(17일) ▲당뇨병

예방아카데미(18일) ▲당뇨인걷기대회(19일) 순으로진행된다. 

이번 '무지개축제'에 참가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하며, 요리학교를 제외한 강좌는 무료이

다. 문의는강북삼성병원당뇨전문센터로하면된다. ☎(02) 2001�2776.

강북삼성병원 당뇨센터 개설 기념

'무지개 축제' 

최근청소년들의당뇨의심자가증가추세여서비만관리가절실한것으로지적됐다.

울산시는 13일이를골자로하는 '학생건강검진사업평가보고서'(2004~2006)를발표했다.  

지난해 울산시 중학교 2학년(1만9095명) 9664명에 대해 비만 검진한 결과, 5864명

(60.7%) 정상, 경도비만 3177명(32.9%), 중도비만 573명(5.9%), 고도비만 50명(0.5%)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만자 3800명(39.3%) 가운데 당뇨의심은 164명(1.6%), 간기능 225명

(2.2%), 고지혈증 920명(9.1%)이었다.

간기능+고지혈증은 73명(0.7%), 당뇨+고지혈 26명(0.3%), 당뇨+간기능 6명(0.06%), 당뇨

+고지혈+간기능 6명(0.06%)의 중복 소견을 보인 학생이 113명에 달했고, 만성 중중으로

이환이우려됐다.

최근 3년간 비만 검진결과를 보면 2004년 비만 4403명(62.7%), 고지혈 1223명(17.5%),

2005년 비만 4136(59%), 당뇨 289명(4.1%), 고지혈 1255명(17.9%), 2006년 비만 3800명

(37.9%), 당뇨의심 204명(2%), 간기능 225명(2.2%), 고지혈증 920명(9.1%)이다. 

시 관계자는 "2004년에 발견되지 않았던 당뇨의심자가 2005년과 2006년 나타난 것은

청소년기에 당뇨 발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청소년기부터 적절한 비만관리와

함께학생, 학부모에대한지속적인보건교육이필요하다"고말했다.

청소년 당뇨의심자 증가세...비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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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질환의 조기증상일 뿐만아니라 혈당에도 영향

을 준다. 따라서 당뇨병환자는 일단 당뇨진단이

받은 후 바로 치과를 방문해 올바른 치아관리법

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롬치과에서 권하

는 올바른 치아관리법은 ▲칫솔질할 때는 칫솔을

약 24도 기울이고 문지르는 식으로 부드럽게 하

고, ▲혀 상단의 거친 부위도 깨끗이 닦아주며 ▲

칫솔모의 한 줄을 치와 잇몸이 맞닿는 곳 깊숙이

놓고 가볍게 진동시켜 잇몸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다. 또 치아사이의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하루 두

번치실을사용하는것도권장했다. 

이롬치과에서는 이러한 당뇨병환자의 치아관리법

을 교육해주고 있다. 따라서 잇몸에 이상이 있는

환자, 또는 잇몸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환자 모두

혈당관리를 위해서 올바른 치아관리법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안홍헌 원장은“치과질환

이 있어도 치과공포 때문에 잇몸약만 사다먹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치아를 상실하는 당뇨병

환자가 많다”며“잇몸병도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

증이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법과 예방법에 대해

환자 스스로 공부하고 실천해야 예방할 수 있다”

고강조했다.

치아가소실되면빨리복원

치주질환은 미리 예방하지 못해 치아가 빠진 당

뇨병환자는‘나는 당뇨니까’라는 생각으로 이빨

이 빠진것을 어쩔수 없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

면 안된다. 일단 이빨이 소실되면 일주일에서 한

달 내에 빨리 치아를 복원해야 한다. 치아가 없는

상태로 두면 치열이 삐뚤어지고 프라그제거도 어

려워 치주질환의 합병을 빨리 오게 하기 때문이

다. 빠진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은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민감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시술기간이 짧고 통증이 적은 방법

을 택해야 한다. 임플란트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위 염증 때문에 당뇨병환자에게 위험하다고 인

식되어 왔지만 혈당관리의 정도와 잇몸뼈 상태에

따라 가능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치과치료와 혈당

관리, 정기적검진을받아야만성공률이높다. 

당뇨병환자는 뇌, 심장, 혈관, 신장, 발 등의 합병

증 예방과 정기검진, 기본적인 혈당조절도 필요하

지만, 가장 기본적인 식사요법, 약물요법과 같은

당뇨관리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

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잇몸이 상해 치

아가 무너지고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당뇨관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손실되는 것이다. 그러면

혈당조절이 제대로 되기는커녕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로 잘못된 당뇨관리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당뇨병환자의 치주질

환이 혈당조절을 방해한다는 연구결과와 같이 이

롬치과의 안홍원 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잇몸 치

료 후 혈당이 좋아진 환자들을 겪고 있다. 혈당조

절이 잘되지 않는 환자나, 아직 본인의 입안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분들은 당뇨전문치과를 통

해 치주질환 치료도 하고 나아가 혈당조절의 큰

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글 홍지영 기자

당뇨인을위한병원탐방

당뇨전문진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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